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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보안검색대 혼잡 해소 및 검색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
조속히 마련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.  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, ’20. 1.10(금) >

◈ “고용안전됐는데 무더기 사표… 공항보안 검색요원에게 무슨일이”

- 보안 검색요원 “책임은 막중․처우는 열악… 식사시간 고작 20분”
- “매뉴얼 지키면 지연사태… 보안 뚫리면 책임”

□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업무 관리주체가 전환(‘20.1.1부, 용역사→자회사)

되는 과정에서 김포공항의 검색대가 축소* 운영되는 등 보안검색대 

혼잡․지연이 초래되었습니다.

* ‘20.1.2(목) 아침 혼잡시간대(06시～08시) 검색대 전체 13개 중 11개를 운영

ㅇ 국토교통부는 사건 당일인 1.2(목) 상황을 즉시 파악 및 초등대응을

통해 전국의 모든 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.

□ 또한, 지난 1.8(수)에는 검색현장 방문 및 직원 면담 등을 통해 고충사항을

확인하였고,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방안* 마련을 위해 한국․

인천공항공사 및 검색요원 등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.

* 보안검색요원의 휴게시간 부족, 새벽 출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불편 등 열악한

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처우개선안 포함 예정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이진종 사무관(☎044-201-42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